
KB 쯔즈끼의 방적사업전략 - 재건궤도를 확실하게 만들고,  

방직일관 더욱 강화 

KB 쯔즈끼(鐘紡 都築ㆍ )는 2006년 12월에 판매고 100억엔대의 목표를 무난

히 달성하고, 영업은 경상이익(經常利益)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흑자를 이루어

냈다. 초년도(初年度)는 공약한 바와 같이, 그 동안 잘못되었던 경영을 바로

잡기 위한 작업을 끝내고 경영을 정상화하였다. 사장은 재건이 궤도에 올랐

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시에 2007년도에도 판매고에서 두 자리 수 %대의 신

장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기 위하여 방직일관(紡織一貫)생

산이나 혼방사(混紡絲)생산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시방(試紡), 시직체제(試

織體制)를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2006년도 업적은 목표로 하던 100억엔대를 회복하고 103억엔이 되었다. 이

는 2005년도와 비교하여 17~18%의 증수(增收)이다. 영업이익, 경상이익이 모

두 흑자로 되었다. 수익력(收益力)이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제4/4분기(10~12월)만을 보면 판매고 영업이익률은 3~4%를 확보하고 있

어, 실질적으로 재건(再建)의 궤도에 올랐다고 보며, 종업원들이 많이 수고해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06년도와 비교하여 2007년의 시황은 어렵지만, 판매고는 계속 두 자리 

수 %대로 신장할 수 있다고 본다. 코스트삭감 효과도 1년간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 판매에서 이 정도의 신장을 계속 유지하기 바라며,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모든 방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방직일관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직포에 자사(自社)의 실을 사

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은 아직 직포의 50% 정도만이 자사의 실을 사용

하고 있는데, 더욱 늘려나갈 것이다. 현재는 이즈모(出雲)공장의 실을 사용하

고 있는 단계인데, 앞으로는 고오찌(高知)공장의 혼방사나 쯔즈끼히다까(日

高)공장의 세번수실 등도 직사(織絲)로 사용하여 생직물(生織物, gray fabric)의 

품종을 늘려나갈 것이다. 

또한 직포공장인 오오이다(大分)공장은 최근 반년 동안에 품질, 생산성이 

모두 향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결코 직물의 레벨(level)이 높아진 것은 아니

다. 실은 재료에 불과하므로 직포기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생직물에 머물지 말고 중기적인 전망으로서 염색가공의 연구

개발을 시작하고 있다. 다만 단순한 염색가공으로는 우위성(優位性)이 없으며, 

특색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자도 채용하였다. 최종

단계까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재건 이전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생직물까지로는 어중간한 상태이다. 

혼방사는 2년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한 꺼풀도 다 벗기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오래된 이미지(image)를 씻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태

에서 벗어나려면, 말로서가 아니라 물리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시

책이란, 먼저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 시방(試紡), 시직(試織)에 소로트 단납

기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상품개발부서도 고오찌공장에 설치할 것이다. 

시방뿐만 아니라 시직까지 하지 않으면 시작(試作)이라고 말할 수 없다. 거기

까지 함으로써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앞으로 뚫고 나가기 위하여는 다양한 요구에 재빨리 대응하지 않으

면 안된다. 그러나 겨우겨우 해낼 정도로는 늦기 때문에 여유있는 힘을 갖고 



있을 필요도 있다. 이제까지 일본에 없었던 정도의 알찬 개발센터(center)로 

만들 것이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그러한 체제를 굳힐 것이다. 

시방, 시직을 말하자면 융단폭격(絨緞爆擊)과 같이 특정부분을 빈틈없이 집

중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재고(在庫)는 

악(惡)”이라는 인식이 지나치게 몸에 배어 있다.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고려하여야 할 이다. 재고는 100~200 종류 정도 갖고 

있어도 좋다. 예컨대 실크(silk)도 일본, 중국, 타이가 서로 전혀 다르다. 실크

와 면을 혼방하려면 혼방비율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제조업으로서는 그런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물론 생직물로 하였을 때

도 고려하면서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當社)의 이즈모(出雲)공장에서는 정번면사(定番綿絲)를 양산(量産)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당사의 독자적인 TNS방식을 한층 더 새롭게 하여 철저하

게 장점을 살려나갈 것이다. 2006년도 제4/4분기에는 20수로 수입사(輸入絲)

에 지지  않는 코스트체제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정번

사(定番絲)라고는 하지만 현재 월 1만 2천곤(梱)을 풀(full)생산 중이다.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치즈(cheese)를 변경하는 등 자상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비가격경쟁력(非價格競爭力)도 포함하면 앞으로 이 정도는 일본 내 수요(需

要)로서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시끼보고오찌(敷紡高知)를 인수한 쯔즈끼보오히다까는 당초에 예상한 것보

다도 사업환경(事業環境)이 크게 변하였으므로 전략(戰略)도 반년(半年) 전과 

바뀌어 내용을 다시 짜고 있다. 실은 세번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쪽으로 

바꿀 작정이다. 모두 세번수만을 뽑기는 어렵지만 60~70%는 세번수사를 뽑

고, 일본에서 생산하여도 코스트로 충분히 대항(對抗)할 수 있는 체제를 목표



로 하고 있다. 

2006년 10월에 KB스피닝과의 합병에 따라 차지하게 된 중국의 진강유과정

화면방직(鎭江維科精華綿紡織)에는 현재 당사로부터 4명의 기술자가 파견되

어 있으며 품질과 코스트 경쟁력 등을 지도하며 FS(Feasibility Study; 採算性

調査)를 실시 중인데, 멀지 않아 결론을 낼 작정이다. ♣ 

 


